
여성암환자의 가발착용전후 건강과 가발에 대한 인식변화
Recognition Change Before and After Wearing Wigs 

of the Female Cancer Patients

장미희
*
, 배성권

**

(주)이지쓰위그*,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Mi-Hee Jang(isis0553@hanmail.net)*, Sung-Kwon Bae(paul@kosin.ac.kr)** 

 요약
본 연구는 암발생 이후, 가발착용을 하게된 100명의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두 번에 

실시되었으며, 첫번째 조사는 항암 부작용으로 인하여 탈모가 시작된 여성암환자가 가발을 착용하기 전에 

실시되었고, 두번째 조사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가발착용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은 

여성암환자에게 있어서 가발사용 전후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가발에 대한 인식변화, 가발관련 정책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가발착용이 건강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가져오는 영향과 인

식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고 짝비교 분석을 통해 가발착용 전후의 

다양한 변화와 가발착용 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의 질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전반적

으로 탈모여성암환자의 가발착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탈모여성암환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급여지원과 병원차원의 교육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 중심어 :∣가발착용∣짝비교∣여성암환자∣인식변화∣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0 female cancer patients in wearing wigs. First survey was 

before wearing wigs for the female cancer patients who started losing their hair due to the side 

effect of the anti-cancer and second survey was after a month in wearing wigs.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recognition change before and after wearing wigs of the female cancer 

patients who started losing their hair due to the side effect of the anti-cancer.

The gathered data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paired t-test based 

on the recognition change which affect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wearing wigs, and 

change of recognition related to the wi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dd wearing wigs as additional servic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o educate desirable 

support program for life quality of female cancer patients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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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암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0년 21만 8735명에서 2004년 36만 3863

명[1], 2009년 12월 현재 104만 4482명으로 급격한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2]. 암환자수의 증가는 국내 문제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주요사망원인 중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암발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조기발견으로 치료율도 높아지

고 있는 형편이다[3].

암환자들에 있어서 항암치료는 항암제의 종류와 항

암요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경향

이 있다. 즉 항암화학요법은 인체 내에서 성장과 분열

이 왕성한 세포를 표적으로 하고 있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주어 세포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구강, 식도, 위장세포, 모발세포, 골수세포, 생식기계의 

손상 및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

도 한다. 그중에서도 탈모, 즉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

용은 신체적 고통보다 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크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의

해 유발된다[4].

대개 암환자의 탈모는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후 약 

1-2주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2개월이 되면  완전탈모상

태에 도달한다. 탈모현상은 처음에는 빗질을 하거나 머

리를 감았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며, 그 증상이 심한 경우 머리카락 이외의 신체

의 다른 부위의 모(毛)도 모두 빠질 수 있다[5].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로 인해 탈모를 경험하는 환자

들은 항암치료기간과 항암치료 이후 모발이 다시 자랄 

때까지 일반적으로 가발이나 모자를 선택하여 탈모로 

인한 신체적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외모의 손상은 심리적으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시기의 가발착용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환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발착용기간은 

보통 1-2년 정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가

발에 대한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가발을 선택하는 실정

이므로 제2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발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 보건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암환자에 있어서 가발은 심

미적인 측면과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

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부분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일반가발과 암환자용 가발은 차별화되어야 하며 암

환자용 가발은 암환자의 탈모에 대한 보형물로서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 대다수 선행연구에

서는 탈모를 위한 자가간호행위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

해서만 연구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암환자를 위한 두피

관리 및 가발선택법, 가발관리법등 교육프로그램에 대

한 필요성이나 요구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조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

여성암환자의 가발착용 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어떠

한 형태로 변화하는가와 가발에 대한 인식, 가발과 관

련된 정책적 지원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탈모여

성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탈모여성암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

는 가발착용전후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

해, 탈모여성암환자의 건강인식변화, 가발관련 인식변

화, 가발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와 같은 건강과 가

발이 관련된 주요한 인식변화를 이해하고, 특히 탈모여

성 암환자에게 가발착용이 어떠한 삶의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암환자 가발전문회사인 

E주식회사에서 기능성 가발(여성 암환자 전용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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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
수

설문내용 출처

일반적 특성 7
연령, 학력, 결혼여부, 
종교, 직업, 성격유형, 1개월 이후 질
병상태

연구자

삶의 질 11 
수면, 체중변화, 질병적응도, 일상활동
수행수준, 식사, 행복감, 삶의 만족도, 
통증수준, 주변사람들과의 교류, 외모
만족, 사생활침해정도

미국암환
자간호협
회(1983), 
신임식
(2005), 
연구자 

표 1. 조사설문지의 구성

가발에 대한 
인식관련 문
항

8
자신감부여, 심리적건강향상기여, 암
치료도움, 의욕적삶, 헤어스타일만족, 
심리적안정감, 사회생활적극성부여, 
미적부분도움

연구자

가발관련 제
도 및 지원방
안 관련 문항

8

건강보험급여실시, 가발구입정부보조
금, 가발의 의학적필요도, 가발착용관
련 병원교육필요성, 가발착용관련 정
보필요도, 가발관련정보획득 용이도, 
가발구입부담수준, 가발관련급여지원 
요구수준

연구자

를 위한 특허 가발)을 구매한 탈모가 시작되는 여성암

환자 중 100명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1차로 탈모여성암환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가발착용전 삶의 질, 

가발관련만족수준,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련

된 문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다음, 가발착용 후 1개

월 이 경과한 시점에 1차 조사에 응하였던 동일인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가

발착용후 삶의 질, 가발관련만족도,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련된 인식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정한 독립변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뢰성높은 연구수행

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항암요법 부작용으로 탈모가 시작된 여성암환자 

2) 질병상태가 1기, 2기 이면서 암 질환을 처음 앓는 

여성암환자

3) 만 30세 이상의 성인 여성암환자

4) 항암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암환자

5) 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

한 여성암환자

6)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여성암

환자

2. 설문항목 구성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

하여, 일반적 특성 7문항, 암환자 삶의 질 11문항, 가발

에 대한 인식관련 8문항,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관

련 8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문항
설문조사시 개인적 사항에는 연령, 학력, 결혼여부, 

종교, 직업, 성격유형, 1개월이후 질병변화 상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2) 암환자 삶의 질에 관한 문항
1983년 미국 암환자 간호 회의(Nation Conference on 

Cancer Nursing)에서 제정한 Q.L.S(Quality of Life 

Scale) 척도를 신임식(2005)[6]이 수정 보안한 것을 연

구자가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가발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
암환자의 가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 관련 문항
건강보험급여실시, 가발구입정부보조금, 가발의 의학

적 필요도, 가발착용관련 병원교육필요성, 가발착용관

련 정보필요도, 가발관련정보획득 용이도, 가발구입부

담수준, 가발관련급여지원 요구수준 등의 8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탈모여성 암환자에게 있어서 가발착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

심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현황(연령, 학력, 결

혼여부, 종교, 직업, 성향(성격유형), 가발착용 1개

월 이후 질병상태변화) -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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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 령
구간

39세 이하 16 16.0
40-49세 37 37.0
50-59세 35 35.0
60세 이상 12 12.0
연령(평균±표준편차) 48.8±9.

6

학력
중졸 이하 15 15.0
고졸 39 39.0
대졸 42 42.0
대학원졸 4 4.0

결 혼
상태

미혼 8 8.0
기혼 92 92.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100)  

종교
기독교 26 26.0
카톨릭 17 17.0
불교 13 13.0
무교 44 44.0

직업 전업주부 77 77.0
기타직업 23 23.0

성 격
유형

내성적 28 28.0
보통 34 34.0
외향적 38 38.0
성격유형(평균±표준편차)  5.5±2.2

가 발
착 용
후

질병상태 
변화

(1개월이후)

비교적 악화됨 38 38.0
비교적 현상유
지 56 56.0
비교적 호전됨 6 6.0

합계 100 100.
0

2) 가설검정 : 조사대상자의 가발착용 전후 삶의 질, 

가발관련 만족도, 가발관련 제도 인식 등의 변화 

비교 - 대응표본 t-test

  ① 가설 1 :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에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이

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가 가발착용 이전에

는 대체로 암을 발견한 상태에서 가발착용 이후

에는 항암치료과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이 나빠졌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② 가설 2 : 조사대상자의 가발에 대한 인식이  가

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에 긍정적으로 변

화하였을 것이다.

  ③ 가설 3 : 조사대상자의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

안에 대한 인식은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면, 평균연

령이 48.8세였고, 40-49세까지의 연령대가 37.0%로 가

장 많았다. 학력사항은 고졸(39.0%)과 대졸(42.0%)이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전체조사 대상자의 

9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는 무교가 44.0%, 그 다음으로 기독교(26.0%), 

카톨릭(17.0%), 불교(13.0%) 순이었다. 직업은 전업주

부가 77.0%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상자들의 성격유형

은 대체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질병상

태는 가발착용을 싯점으로 1개월 이후, “비교적 악화

됨”이 38.0%, “비교적 현상유지” 56%, “비교적 호전” 

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가발착용 전후의 삶의 질 변화
가설 1 :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에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삶의 질에 항목에 있어서 각 내용을 순서척도화 하여 

분석하였다. 이 도구는 11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를 더욱 높

게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중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질문한 항목에 대해

서는 합산점수 계산시에 역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발착용 이전과 가

발착용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뒤 동일 조사대상자들에

게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발착용후 1개월이후 조사대상자의 건강

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는 가발착용 후 여러가지 암치료

와 관련된 수술과 항암요법 등의 치료가 병행되고 있

어, 점진적으로 삶의 질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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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발착용전 가발착용후

t
유의
확률

가설
채택 
여부

평균값
표준편
차

평균값
표준편
차

1. 잠은 충분히 주무십니까? 3.45 1.01 3.38 0.96 0.758 0.450 채택
2. 현재의 체중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3.21 1.19 2.88 0.94 2.879 0.005 채택
3. 현재 질병의 치료에 대해 쉽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3.62 0.87 3.42 0.88 2.413 0.018 채택
4. 일상적인 활동을(집안 일,직장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3.23 0.97 3.02 0.90 2.452 0.016 채택
5. 건강 유지에 충분할 만큼 식사를 하십니까? 3.55 0.99 3.19 0.87 3.430 0.001 채택
6.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3.26 1.00 2.68 0.90 6.438 0.000 채택
7.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3.28 0.96 2.69 0.90 7.007 0.000 채택
8. 통증을 느끼십니까? 3.30 1.06 3.04 0.91 2.623 0.010 채택
9. 친구, 동료, 이웃들과 친분이나 교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0 1.06 3.04 0.91 2.623 0.010 채택
10. 외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13 1.12 2.34 0.95 6.986 0.000 채택
11. 현재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계십니까? 2.89 1.13 2.90 1.07 -0.12

0 0.905 채택
계 3.29 0.58 2.96 0.62 6.256 0.000 채택

표 3. 가발착용 1개월 이후 삶의 질 변화 현황( N=100)

내용 
가발착용전 가발착용후

t
유의확률 
(양측)

가설채택 
여부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건 강 적 
영역

자신감부여 4.05 0.86 4.39 0.63 -5.604 0.000 채택
심리적건강 향상 기여 4.11 0.85 4.53 0.59 -6.138 0.000 채택
암치료 도움 4.13 0.90 4.29 0.78 -3.156 0.002 채택
의욕적 삶 4.36 0.72 4.52 0.61 -2.934 0.004 채택

사 회 적 
영역

헤어스타일 만족 3.93 0.81 4.37 0.65 -6.553 0.000 채택
심리적 안정감 4.26 0.69 4.56 0.56 -5.543 0.000 채택
사회생활 적극성 부여 4.29 0.71 4.69 0.53 -6.293 0.000 채택
미적부분 도움 4.31 0.76 4.61 0.57 -4.907 0.000 채택

표 4. 가발착용 1개월 이후 가발관련 인식변화( N=100)

[표 3]. 

전체적으로 수면, 사생활 침해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

목(체중변화, 질병적응도, 일상활동수행수준, 식사, 행

복감, 삶의 만족도, 통증수준, 주변사람들과의 교류, 외

모만족)이 탈모가 시작되어 가발을 착용하게 된 1차 조

사시기에 비해, 가발착용 1개월 후 삶의 질이 나빠진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발착용 전후의 기간이 이러한 암환자의 정서

적인 문제를 가중시키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

과가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3. 가발착용 전후의 가발관련 인식변화
가설 2 : 조사대상자의 가발에 대한 인식이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을 것이다.

가발착용 전후에 있어서 가발관련 인식변화를 건강

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조사분석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

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조금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조금 그렇다’,  5점은 ‘매우 그

렇다’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를 더욱 높게 평가

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중 부정적인 문항으로 점수 계

산시에 역으로 환산하여 조정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의미로 점수가 작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이

해하도록 조정하였다.  

우선, 가발관련 건강적 영역의 인식변화에 대한 사항

은 ‘가발은 자신감을 부여해 줄 것 같다’, ‘가발착용은 

(심리적)건강향상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가발이 암치료

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가발착용은 삶에 있어서 의욕적

으로 만들 것 같다’ 등 4가지 항목으로 조사 분석하였

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가발에 대한 인식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항목 모두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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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발착용전 가발착용후

t
유의
확률

가설 
채택 
여부

평균
값

표준
편차

평균값
표준
편차

치료목적(탈모로 인한 심리적, 심미적 목적)의 가발착용에 대해서 건강
보험급여가 실시되어야 한다 1.18 0.52 1.24 0.55 -1.228 0.222 기각
치료목적의 가발구입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1.20 0.47 1.31 0.61 -2.595 0.011 채택
치료목적의 가발은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1.16 0.39 1.21 0.52 -1.295 0.198 기각
치료목적의 가발착용 및 가발관리에 대해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
다　 1.17 0.47 1.49 0.73 -4.813 0.000 채택
치료목적의 가발착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
어야 한다 1.15 0.41 1.33 0.64 -3.599 0.001 채택
나는 가발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3.00 1.16 3.01 1.19 -0.257 0.798 기각
나는 가발구입가격과 관련하여 부담없이 구입하였다 3.27 1.32 3.49 1.30 -2.595 0.011 채택
탈모의 대처방안으로 가발을 꼭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6 0.89 3.52 0.64 -7.344 0.000 채택

표 5. 가발착용 1개월 이후 제도 및 정책의견 변화(N=100)

또한, 가발관련 인식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영역으로 

‘가발은 나를 자신감을 가지게 할 것 같다’, ‘가발착용에 

있어 헤어스타일이 만족스러울 것 같다’, ‘가발은 사회

생활에 적극성을 찾게 할 것이다’, ‘가발은 미적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하였고, 이들 

모두 공히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가발에 대

한 인식을 매우 높아진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통계

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p=0.000).

이로보아, 앞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의 가발착용 전

에 비해 가발착용 후의 가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는 가설 2는 모두 수용되었다.

4. 가발착용 전후의 가발관련 정책제도 
가설 3 : 조사대상자의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가발관련 제도 및 정책적 지원정책

에 대해 가발착용 후 가발착용전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발착용 전에도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가발착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가발착용 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요구의견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항목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

다’로 5점 척도화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대응표본 

t-test를 통하여 가발착용 전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치료목적(탈모로 인

한 심리적, 심미적목적)의 가발착용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어야한다’, ‘치료목적의 가발구입시 정부

에서 지원금을 주어야한다’, ‘치료목적의 가발은 의학적

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치료목적의 가발착용 및 가

발관리에 대해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치료

목적의 가발착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치료목적의 가발구입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발착용 후 치료목적의 가발

구입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1). 또한, ‘치료목적

의 가발은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

해서는 가발착용 전보다 가발착용 후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치료목적의 가발착용 및 가발관리에 대해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발착용 전

보다 가발착용 후 상당한 증가를 보였는데, 치료목적의 

가발착용과 가발관리에 대해 암환자들에게 병원차원의 

교육과 안내에 대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0)

‘치료목적의 가발착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발

착용 전보다 가발착용 후 높게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p=0.001), 가발착용 후 치료목적이 가

발착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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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는 가발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발착용 전후 비교하였을 때, 별다른 

변화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는 가발구입가격과 관

련하여 부담 없이 구입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

발착용 전보다 가발착용 후 가발구입가격에 대해 다소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1).

‘탈모의 대처방안으로 가발을 꼭 착용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에 항목에 대해서는 가발착용 전후 비교하였을 

때, 가발착용 후가 더욱 가발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이로보아, 가설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의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에 대

한 모든 항목이 연구가설에 맞게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목적 가발구입정부보조금 지원, 가발착용관련 병

원교육필요성과 정보제공, 가발관련급여지원 요구수준 

등에 대해서는 가발착용 전보다 가발착용 후 분명한 인

식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1.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여

성암환자에게 가발착용 전후에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

화, 가발착용 전후 가발에 대한 건강측면과 사회적 측

면의 인식변화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보다 바람

직한 탈모여성암환자의 가발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요

구도 등을 조사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과 관련해서 체중, 질병치료의 

적응수준, 가사활동의 수행, 식사, 행복인식도, 삶에 대

한 만족도, 통증인식도 등의 사항에 있어서 가발착용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가발착용 후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조사된 

결과의 배경을 고찰해 보았을 때,   수술이나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정서

적 혼란과 더불어 피곤함, 허약감, 탈진, 무기력, 오심, 

탈모 등의 신체적인 부작용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7][8]. 특히 

생활환경 속에서 탈모로 변화된 모습에 가발착용 전후 

1개월 동안은 질병의 중증에 상관없이 심리적, 정서적

으로 혼란스럽고, 위축되어 사회생활에 대한 적극성이 

감소되는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지는 위축기에 해당된다

고 보여진다. 이러한 암환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가중시

키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삶에 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은 타당한 결과가 조사되었다고 판단된다[9][10]. 

가발관련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가발착용 전후, 건강

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 모두 가발착용전후 가발이 암질환 치료나 정

서적 안정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질병과 

관련된 요인(현재의 질병상태, 치료효과, 치료의 부작

용 등)과 질병과 무관한 요인(대상자의 성격,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학습정보의 자원성, 사회적 지지, 인지기능 

등) 모두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1]. 우울이나 

정신과적 장애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12], 이러한 측면

에서 탈모여성암환자에게 있어서 가발은 다소간 힘든 

치유과정에 있어서 긍정적 인식을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암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탈모암환자의 가발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

에 대한 인식면에서도 가발착용 전에 비해 가발착용 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발관련 교육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여성암환자가 탈모로 인한 가발헤어코디네이션에 대한 

자가간호수행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에 대한 위축시기

를 단축시킬 수 있고, 생활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필요한 활동으로 이해된다. 

특히, 대다수 조사대상자가 향후 교육정보에 대한 지

원활동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되

었고,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치료목적의 가발구입시 지

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의 경

우, 미국은 미관형 가발착용과 관련하여 보험을 적용하

여 35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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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러 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고

려해 볼 때[13],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급여나 보장

구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가발구입의 부담을 정책적으

로 경감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사려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탈모여성 암환자의 

치료목적의 가발착용 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강보

험 급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기

관의 경우 여성암환자들에게 항암부작용으로 탈모가 

일어나기 전 교육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암환자의 삶

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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